
가을냄새 

 

버몬트에서 태어난 타일러씨는 그의 책“두 번째 지구는 없다”에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

임을 표현하며 계절의 냄새가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.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

문에 계절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. 동물이나 곤충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정

도입니다. 단풍이 진다거나,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거나, 공

기의 변화를 느끼기는 합니다. 타일러씨가 말한 가을냄새를 맡아보기 위해 코로 킁킁거려

보기도 하고, 뒷마당에 나가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도 해보았지만 가을 냄새를 따로 맡

을 수는 없더군요.  

 

헤브론에서 오랬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교우들은 헤브론의 냄새를 구별하실 것 같습니다. 

상대적으로 헤브론에 온지 짧은 연수인 저로서는 맡지 못하는 냄새 말입니다. 지난 5년동

안 헤브론의 냄새를 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.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를 경험한 나름대로

의 냄새를 경청하고, 피상적이지만 헤브론교회 30년사와 헤브론지를 통해 정리한 내용들

입니다. 헤브론의 10월은 계절적으로 가을과 겨울이 살짝 걸쳐 있는 분위기입니다. 월동

준비하듯 바쁘게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사역의 마무리 단계이지요. 그 끝에 

은퇴식이 있는것 같습니다.   

 

팬데믹의 영향 아래 규모나 내용적인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진행합니다. 모든 집회를 열

어두기는 하였지만 온라인과 병행을 하거나 본인에게 맡기는 식이지요. 이런 와중에 은퇴

식도 몇 분이 빠진 채로 진행을 합니다. 은퇴자들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섬

김과 수고는 한마디로 희생이었지요. 짧은 순서를 통해 감사의 마음 전부를 전하는 것 자

체가 한계가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구요. 헤브론의 냄새를 맡

지 못한 채 시작한 목회를 기꺼이 대신 맡아주셨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진한 수고에 

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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